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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4. 21.(월) 09:00 배포 2025. 4. 21.(월) 09:00

동포청, 한글학교 교사 및 학생‧학부모 연수회 미국서 첫 개최
- 4월 18~20일 애틀랜타 행사에 210여명 참가…재미한국학교 동남부지역협의회 협력
- 이상덕 청장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한글학교 교육의 시작이 되길”

□ 한글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회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처음 열렸다.

 ㅇ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4월 18~20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재외동포청과 함께하는 한글학교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ㅇ 재미한국학교 동남부지역협의회(NAKS-SEKSA*) (회장 노시현)의 협

력으로 개최된 이번 연수에는 동남부지역 한글학교 교사 110여명을 

비롯해 학생 60명과 학부모 40명 등 210여 명이 참가했다. 

    ⁕ 1990년 설립된 NAKS 동남부지역협의회는 동남부 지역 5개주(앨라배마, 조

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의 한글학교들의 연합회

이다.

 ㅇ 재외동포청이 그동안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개최한 적은 있지만, 

현지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범수업, 강연 

등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번 연수는 교사 대상 프로그램과 학부모를 위한 특강, 초·중·고등

학생 대상 시범수업 등으로 꾸며졌다.

 ㅇ 교사 연수는 18일 애틀랜타에 있는 아발론 호텔 컨퍼런스센터에서 

마련됐다. 교사들은 ‘좋은 수업 바로보기’, ‘어휘에서 문단까지 

단숨에 표현하기’ 등의 강의를 듣고, ‘전략 중심 교수·학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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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활용’이라는 주제의 워크숍에도 참여했다.

 ㅇ 이 연수회에 직접 참석해 축사한 이상덕 청장은 “이번 연수가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새로운 배움과 영감을 주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재외동포청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한글학교 공동체 연수를 처음 시도한 만큼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ㅇ 19일에는 애틀랜타 인근의 새한한국학교와 KCPC연합한국학교에서 

국내 파견 강사진들이 진행하는 참여수업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주제강연이 열렸다.

 

 ㅇ 또 교사들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의 핵심원리’, ‘맛깔스러운 

수업기술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도 마련됐다.

 ㅇ 20일에는 아발론 호텔에서 한글학교 운영자 대상 강의와 한글학교 

컨설팅 및 간담회가 개최됐다.

□ 연수에 참가한 교사와 학부모들은 “이번 연수가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학교 운영자 등 한글학교 공동체 전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했다.

 ㅇ 그러면서 “한국어 교육을 넘어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한글학교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긴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현지 한글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사들에게는 

실제 활용 가능한 교수법을 안내하고,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며, 학부모 대상 특강을 통해 자녀의 정체성 교육 방향을 공유

하는 등 한글학교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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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청과 함께하는 한글학교 역량강화 연수 사진 1부.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책임자 과장 이희경 032-585-3207

동포교육문화지원과 담당자 주무관 권주희 032-585-3211


